
지금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새 정부의 교육 공약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외고 자사고 체제는 미래 교육 체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고교체제의 전면 쇄신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단체 송인수 공동 대표가 6월 15일자 ‘머니 투데이’에 보낸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고교 체제 쇄신을 위한 본격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 공약 관련 기고 보도(2017.6.15.)

따로 모아 교육하는 것은 위험하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 교육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얼마 전 시민 35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실시한 '교육 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인 1순위 희망 공
약으로 꼽힌 것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었다. 

외고,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 고교'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 너무 고달프다. 과거 20여년 전 고교 평준화 
시절 '사교육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지금은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중 가장 높은 
곳이 됐다. 올해 초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1인당 사교육
비는 각각 24만1000원, 26만2000원인 데 반해 중학교는 27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입시 다단계 전형의 불공정성' 이야기로 넘어가면 말문이 막힌다. 고교 입시
는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 전형으로 나뉜다. 전기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재고가 학생을 뽑고, 남은 학생들을 자사고와 특목고가 골라가더니 특성화고, 과학
중점고를 거쳐 마지막에 남는 학생들이 후기고 전형을 통해 일반고로 배정되는 것이 
지금의 고입 전형이다. 마치 석유에서 가스를 뽑고 휘발유, 중유를 뽑은 후 최종 찌
꺼기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순서와 같다. 명문대 중심의 대학 입시도 이 정도는 아니
다. 대학 입시를 현행 고교 입시처럼 실시하면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불공정한 고교 입시 전형은 방치되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의 다양성 자
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가치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몇 년 전 자사고가 얼마나 '다



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봤더니 놀랍게도 30개 자사고 중 1개를 제외한 모
든 자사고는 낙제점을 받았다. 대부분 자사고는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해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의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양
한 학교를 만들고 다단계 입시제도를 붙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교
육은 획일화되어 버렸다. 모순이다. 

특목고인 외고도 문제다. 과연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온당한가. 영어와 중국어는 일반고 학생들도 습득해야 
할 능력 중 하나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지금은, 구글 번역기 등 인공
지능의 등장으로 통번역사 같은 외국어 관련 직업이 사라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외국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고 '외국어대' 간판도 바꾸려는 시대에 외고만 '특
수목적'을 위해 설립됐다고 인정받을 근거가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이들 특권 고교들은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
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 교육 기관'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교 단위에서 이런 
방식의 분리 교육을 보편화시킨 나라는 없다. 다양한 아이들이 뒤섞인 가운데 소통하
는 교육은 사회 통합의 핵심 원칙이다. 소통은 미래에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2010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미래 능력의 하나로 '이질적 집단 속 소통 
능력'을 꼽았다. 세상이 세계화되고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와 다른 
현지인들에게 자동차, TV를 팔아야하는 시대다. 국내 동질적인 집단에서 교육받아봐
야 생판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
다. 

성적과 부모의 직업, 아파트 평수가 같은 아이들만 솎아놓은 분리교육에 익숙하게 된 
아이들은 학교 밖 직업세계의 이질성에 당황하고 도태될 것이다. 분리 교육 고교 체
제를 빨리 털어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